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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대전환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이재명 후보, “낮은 자세로 호남 민심의 바다로 갈 것”

광주‧전남 지역 곳곳의 현장 목소리 경청 의지 표명 

…‘세번째 매타버스’3박 4일간의 광주·전남 방문 일정 돌입 

〇 26일~29일 나흘간 광주, 전남 1천300km 강행군 … 광주 전남 내 모든 지역구 1곳도 빼지 않고 방문 

〇 3일 아닌 4일 기획“낮은자세로 호남 민심 바다 곳곳의 현장 목소리 경청”후보 의지 반영

〇 광주 선대위 출정식,“쇄신으로 무장한 ‘이재명표 선대위 본격 출범’시작 알리는 계기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세번째 매타버스 (매주 타는 민생버스)’를 타고 

‘호남 민심 탐방’을 위한 3박 4일간의 광주·전남 방문 일정에 나선다.

부·울·경과 충청에 이어 세 번째로 마련된 이번 일정은 ‘이재명 표 쇄신 선대위’출

범을 앞두고 “더 낮은 자세로 호남 민심 바다 곳곳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성찰하겠다”

는 이 후보의 의지를 반영, 지난 1~2회차보다 하루 더 많은 3박 4일로 기획됐다.

이 후보는 26일부터 29일까지 나흘간의 일정에서 총 이동거리 1천300여km에 달하는 강

행군을 소화하며 광주 전남 지역 내 모든 지역구를 1곳도 빠짐 없이 방문해 지역 구석구

석의 민심을 듣고 소통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세 번째 매타버스가 오는 26일 오전 10시30분 서울을 출발, 29일까지 목

포, 신안, 해남, 장흥, 강진, 광양, 순천, 여수, 광주, 나주, 영광 등 광주 전남 지역 곳곳을 

잇따라 방문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먼저 첫날인 26일에는 김대중 前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자 민주주의의 근원지인 목포  

최대 시장인 ‘동부시장’방문을 시작으로 매타버스 일정의 힘찬 출발을 알린다.

이어 오후에는 전남 신안군에 위치한 전남 응급의료 전용 헬기 계류장에서 ‘닥터헬기와 

함께하는 국민반상회’에 참석해 주민들과 함께 응급의료헬기와 이착륙장 확대 방안 등

에 대해 의견을 나눈 뒤 ‘해남 오시아노 캠핑장’에서 30대 평범한 직장인들과 함께 세 

번째 ‘명심캠핑’을 촬영할 계획이다.



둘째 날일 27일 첫 일정은 전남 정 중앙에 있는 장흥에 위치한‘정남진장흥토요시장’에

서 시작된다.

이어 강진으로 이동해 ‘강진 농민들과 함께하는 국민반상회’에서 농민기본소득의 필요

성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 뒤 여수로 이동, 대한민국 제1위 수출입 관문항인‘여수 광양

항’을 찾는다.

이 후보는 이곳에서‘여수 광양항’을 국제적 해양관광과에너지 거점항으로 집중 육성하

겠다는 의지를 밝힌 뒤 순천 ‘연향상가 패션 거리’와 ‘여수 핫플레이스 낭만포차’등

을 둘러보며 이틀 차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일요일인 28일에는 5.18 민주화 운동 당시 시민 피신과 현장 수습, 구호 활동의 중심지가 

됐던 ‘광주 양림교회’에서의 예배를 시작으로 매타버스 셋째날 일정을 시작한다.

이어 광주지역 대표 전통시장인 ‘광주 송정 5일시장’에서 코로나 19로 고통받고 있는 

상인들과 만나 민심을 청취한 뒤 이재명표 첫 지역 쇄신 선대위인‘광주 대전환 선대위 

출범식’에 참여할 계획이다.

나흘째에는 이번 광주‧전남 방문 일정의 하이라이트인 ‘전국민 선대위 회의’가 예정돼 

있다.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이날 행사는 온라인(99명)과 오프라인 (99명)으로 참여

하는 시민들이 이 후보에게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행사로, 본격적인 쇄신을 통

한 ‘이재명표 선대위 출범’의 힘찬 출발을 알리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이 후보는 조선대학교에서 광주지역 대학생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진 뒤 영광 터미

널 시장 방문을 끝으로 3박 4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더 낮은 자세로 민심을 경청하고 민주당을 쇄신해 나가겠다는 이 후

보의 의지가 집약된 일정으로 광주 전남 지역 내 지역구를 단 한 곳도 빠짐없이 방문할 

계획”이라며 “쇄신을 통한 이재명표 선대위 본격 출범의 힘찬 시작을 알리는 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